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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3 년 6 월 25 일 “여호수아(9) 모든 땅을 점령하다”(수 11:21-23)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이 승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나안 북방 정복 

‘하솔 왕 야빈’이 주변 세력들과 규합하여(마돈, 시므론, 악삽, 등) 이스라엘에 대항합니다(11:1). 
연합군은 말과 병거를 동원한 수많은 군사를 출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몰살시키셨을 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에 따랐고 전쟁마다 적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헤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면 새롭게 판을 짜십니다. 가나안의 경우 
헤렘을 통해 심판하시고, 언약백성이 동참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하였는데(16-19 절),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을 고집 부리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20 절)  

 

[2] 완고한 민족의 결말 

성경에서 완악한 사람의 대표는 이집트 바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출 9:12, 10:1, 20, 27...). 그러나 하나님이 억지로 그리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애당초 완고한 마음을 가졌고 거듭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갔습니다. 결국 자신의 
완악함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민족들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언약백성이 동참하는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이 됩니다.  

 

[3] 유업을 향한 길에서 얻은 변화와 축복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21-22 절) 

(역사 배경)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중 10 정탐꾼은 거기서 본 
아낙자손을 두려워하며 비관적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무서워했습니다(민 13-14 장). 
이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한 결정적 이유가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땅을 정복하였을 때, 몇 도시 빼고 아낙인의 세력은 무력해졌습니다. 대적의 
결말입니다. 

훗날 가드 출신,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지만 유업의 절정을 쟁취한 다윗에게 패합니다(삼상 17). 
이것은 유업에 소망을 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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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우리 삶에 아낙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약속하신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낙을 무력화시키며 승리를 안겨 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 혐오, 분노 따위를 일으키는 것들이 아낙과 같이 두렵게 하지만 약속하신 유업을 
향해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2. 우리 삶에 아낙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